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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6. 10.(화) 11:00

재외동포청, 첫 홍보대사에 ‘큰별쌤’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 선정
- 최태성 “우리 국민과 동포 사이의 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”

- 이상덕 청장 “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 해줘서 재외동포 위상 높아지길“

□ ‘큰별쌤’이라 불리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

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의 첫 홍보대사에 10일 위촉됐다. 

ㅇ 위촉식은 이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사에서 열렸다. 

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개청한 이래 처음으로 홍보대사를 선정했다.

ㅇ 재외동포청은 그가 EBS ‘최태성의 한국사’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사 

강의에서 재외동포 이민사와 그들의 모국 기여 사례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

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재외동포 인식 제고에 앞장섰기에 최태성씨를 

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.

□ 최태성은 위촉식에서 “한글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지 재외

동포였음을 알고 놀랐다”고 소개한 뒤 “그때부터 재외동포들의 

모국을 향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 이어 

“우리는 재외동포들에게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는데, 아쉽게도 우리 

국민과 재외동포 사이에는 벽이 있는 것 같다.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

1년동안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“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우리 청의 홍보대사로 

열심히 활동을 해줘서 재외동포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□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의 홍보 활동과 행사에 

참여해 재외동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재외동포 정책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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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도 제고 및 공감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.

ㅇ 최태성은 EBS 강의 외에도 ‘역사저널 그날’, ‘유별난 역사 한 끼’, 

‘신삼국지’, ‘다시 갈 지도’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민들의 

사랑을 받아왔다.

ㅇ 특히 재외동포청이 시행중인 ‘2025년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’의 

일환으로 1월 24일 동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바 있으며, 학생, 

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의 역사 등에 대한 

찾아가는 이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 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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